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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주안에서 대대로 살고 있음. 집에서 작은 언덕을 지나면 승기천이 흘렀음. 여러 지역

에서 주안초로 학교를 옴. 물놀이하러 주안 염전이나 승기천에 감. 주안 일대의 개발

로 기존 주민들은 떠나감. 승기천에서 스케이트, 물놀이 등을 함. 지역 일을 하다보니 

점차 범위가 넓어지게 됨.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함.

주요 색인어
주안, 승기천, 새미마을, 신비마을, 주안초, 스케이트, 복개, 신기시장, 5번 버스, 물

놀이, 염전, 인하대, 공단, 구청, 농수로, 개발, 문화, 휴식, 통두레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주안2동 일대에서의 어린 시절

00:00:00~

00:08:04

▷ 구술활용동의서

▷ 개인정보동의서

▷ 음성파일

- 주안에서 대대로 살고 있음.

- 주안사거리와 신기사거리 사이에 살고 있으며, 집에서 작은 언덕

을 지난 곳에 승기천이 흘렀음.

- 새미마을, 신비마을, 동양장사거리, 동암 등에서 주안초(주안2,4

동 재개발구역)로 학교를 옴.

- 당시에는 승기천을 승기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음.

- 지역 전부가 스케이트장이 되었는데 규모가 커서 다른 곳에서도 

많이 옴.

2. 미추홀구 일대에 대한 기억

00:08:05~

00:13:57

- 승기천 복개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음.

- 신기시장 일대는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닐 정도였음.

- 당시 5번 버스는 주안2동을 지나 종점인 신기시장으로 가는 노선.

- 예비군 훈련 당시 허허벌판 가운데 순복음교회가 있었음.

-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러 주안 염전이나 승기천에 가곤 했음.

- 또래가 많아 동네에서 많이 놀았음.

3. 주안 일대의 변화

00:13:58~

00:18:26

- 주안 일대는 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살았음.

- 주안2,4동이 개발하면서 기존 사람들은 떠나가고 외지 사람들이 

들어옴.

- 고등학교 무렵 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함.



- 인하대, 공단, 구청 등이 있어 주안 일대가 활성화됨.

4. 승기천에 대한 기억

00:18:27~

00:24:02

- 승기천은 폭이 좁은 물길 세 갈래가 있었음. 실제로는 농수로로 

사용됨.

-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놀이, 고기잡이를 

하면서 놀았음.

- 승기천은 당시 농수로로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었음.

- 물고기 등을 잡으면 직접 먹거나 닭에게 주기도 함.

5.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

00:24:03~

00:29:00

- 가정방문 때 선생님을 모시고 가면 친구들이 미리 알고 도망갔던 

기억.

- 밭에서 무, 당근을 뽑아 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던 기억.

- 물길 옆으로 달구지를 타고 일손을 도우러 갔던 기억.

6. 오래된 인연들
00:29:01~

00:34:03- 친구들과 어울리던 옛날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됨.

-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됨.

7. 미추홀구의 의미 & 통두레 활동

00:34:04~

00:46:11

- 지역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

니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.

- 아파트만 짓기보다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어야 

함.

-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공간, 휴식공간 등이 마련되었으면 함.

- 마을의 일을 통 단위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모임을 가짐.

- 아파트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며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

기대가 있음.

8. 마무리
00:46:12~

00:53:26- 아이들이 학원, 게임 외에도 뛰어다니며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환

경이 되었으면 함.


